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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493번 살아계신 주 성령  

예물준비성가 145번 임하소서 성령이여  

영성체성가  166번 생명의 양식  

파견성가 147번  임하소서 성령이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이 태 희  손 신 애  김 성 자  • • • 

8시 미사 김 지 은  이 재 명  박 만 선  김 철 순  • • • 

9시 30분 미사  Ryan Kim  Stella Park Natalie Shon Timothy Shon • • •

11시 미사  박 의 진  박 성 원  김 월 중  안 준 섭  • • • 

12시 30분 미사  Michelle Park 황 혜 성  Gloria Chang  안 영 남   • • • 

5시 미사  문 소 영  박 민 제  박 민 제 한 글로리아  김남효 • 이상하 • 나지나 • 이미첼 

성령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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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오늘 우리는 부활 시기의 마지막 날인 성령 강림 대

축일을 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 행

하셨던 아버지의 사명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은 성령을 

통해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부활 시기

의 정점인 성령 강림 대축일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

으로서 세상에 파견되었듯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 시

기를 지내며 체험한 신앙을 매일의 삶에서 증거하라

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새롭게 변화된 모습

을 지향하며 성령의 은총을 청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성령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

다. 지난 과거의 때를 씻어주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

시며, 신앙의 활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오늘 제1독서인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내리시자, 그

들이 여러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전합니

다.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놀라워합니다. 이는 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

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려

움으로 숨어 지냈던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사명과 함

께 예수님 부활의 증거자로 변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활동이라고 믿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때에 사이가 좋지 않

은 형제와 화해한 일입니다. 당시 서로가 화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마음이 맞지 않아

서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득 성령께 청하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때까지 성령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론으

로만 알고 있었지, 그분의 존재를 느끼거나 그분의 은

총을 청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활동이라고 확신이 든 체험을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

워 있었는데,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저를 이끄는 

듯한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잠

을 못 이뤘는데, 미워하고 있는 형제에게 용서를 청

해야 한다는 마음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겨우 그런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잠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강림 대축일 즈음이었던 것 같

습니다. 화해하지 못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를 성령께 청했습니다. 저녁 미사를 드리기 전이었는

데, 전에 느꼈던 것처럼 온몸에 활력이 솟아서 가만

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사 후에 곧바로 

그 형제에게 전화를 했고 직접 찾아가 용서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믿

습니다. 성령께서는 신앙의 활기를 주시어 전에 지니

고 있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은총으로 힘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탄생하

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유다인들

이 두려워 문을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죄

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과 함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

하러 세상에 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은 제자들이 성

령을 받은 이후, 베드로가 유다인들과 예루살렘의 주

민들에게 설교를 하는 모습은 전하는데, 그의 설교는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던 나약한 인간의 모습

의 베드로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그를 새로

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삼

천 명가량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며 우리 자신이 새로운 사

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청합시다. 나약함

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

령께서는 일으켜주십니다. 성령의 활동은 주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리라는 신뢰

를 가진 이들에게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

라서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믿고 그 영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깨닫도

록 그분의 활동을 의식하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새로운 길로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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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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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이 지난 날로 부활의 

대미를 장식하는 오순절 즉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

다.  
 

  열흘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을 하시고 예루살

렘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호

자 성령을 보내 주십니다. 이 보호자 성령님과 함께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이 없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

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별이 주는 의미로서 설명해

주신 부분입니다. 당신이 아버지께 가심으로써 보호

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을 통해 제자들 스스로 세상

에 나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기초를 세

우신 것입니다. 즉 오늘은 교회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

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는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의 힘과 

지혜를 얻어 두려움 없이 세상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

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

다는 사실을 기도로 확인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

을 하느님을 향해 여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성령께

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확

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호자라 부르십니다. 성령이 제자

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보호하시기 때문입

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성령과 함께 두려움 없이 박해

를 무릅쓰고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의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박해자 사울에게 오셔서 회개하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바

오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에 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게도 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령은 수많은 이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신

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성령은 수많은 

믿는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온몸과 온 맘과 정신을 

받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말씀을 살아갔습니

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 

고통으로 많은 이들이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

다. 신앙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이들이 두

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직 많은 이들이 백신

을 맞고도 주일 미사 참례에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두

려움과 다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좀 먹어버립

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

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

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지혜이십니다.  

 

  백신의 효과로 지난 19일로 뉴욕주도 방역에 관한 법

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성급하지 않

고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렇기에 

미사 때에는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해야 합니다. 좌

석은 예전보다는 좁아지겠지만 기본적인 거리 두기를 

지속합니다. (단 가족끼리나 백신을 맞았다고 확신 되

는 친구들이나 단체원들은 같이 붙어 앉아도 되겠습니

다.) 또한 미사 후 성당 방역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따

라서 미사 후 방역에 많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는 모임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을 접종했으나 아직 코로나바이러스

의 두려움으로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분들은 미사 

참례를 권합니다. 두려움을 떨치는 것은 행동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것이 두렵지만 한 발자국만 떼어 문지

방을 넘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조

심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지만 두려움에 떨지 않는 용

기와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만용을 경계합니다. 성령

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은 무

지한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으로 지식을 주어 부

화뇌동하지 않게 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바이러스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길 중에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두려움에 휩싸여 패닉 되고 근거 없는 소

문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보호자 

성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열고 겸손하게 

기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지혜와 지식, 인

내와 용기로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한 일상을 영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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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부속가 <성령 송가> 
 

Sequence <Veni, Sancte Spir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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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영성체 

알 림 

유아 세례

축하합니다 

6월달 성당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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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주일학교 

알 림 

제20회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장학금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

다.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 stpaulscholarship123@gmail.com 

문의: 박인숙 (646)873-0709,                                  

고경현 (917)476-9396,                             

서창배 (917)257-6871 

신입 복사 부모님 모임  

혼배   

사랑나눔 보고

50년사 편찬위원회 소식  

년도 사진 내용 

1973 
7월 1일 첫 야외미사, At Anthony Wayne Rec-

reation Area, Bear MT. 

1973 3월 3일 첫 건강진단 

1974 
6월 2일 뉴저지 교우들과 합동야외미사, 마리안슈

라인 

1974 11월 24일 김수환 추기경 집전 견진성사, 

1975 3월 15일 KCS와 공동주최 무료건강진단 

1981 첫 성령기도회 사진 

1984 신앙 대 강연회 사진, 10/5/1984 

1984 합동 성가 공연 사진, 10/7/1984 

1984 민루시아 수녀 첫 허원, 12/8/1984 

1985 첫 학생 심포지엄, 5/12/1985 

1985 
반모임 또는 구역 미사 사진, 년도에 상관없이 반

모임, 구역미사 사진이면 환영 

1986 불법 이민자 사면 수속 대행 봉사 

1988 본당 공동체 묵상, 3/11/1988 

1988 워싱턴 성모 성전 순례, 5/21/1988 

1994 루까회, 년도에 상관없이 루까회 사진이면 환영 

1995 청년성가대 메아리 음악회 

1995 
요한바오로2세 교황 뉴욕방문 사진, 10월 6일 

Aqueduct 경마장, 10월 7일  Central Park 

1996 
골수기증 및 헌혈행사, 년도에 사관없이 헌혈, 골

수기증 사진이면 환영 

1997 베이사이드 성당 한인공동체 사진 

1997 연령회, 년도에 상관없이 연령회 사진이면 환영 

2011 제1차 청소년 한국 성지순례, 7/20-8/4/2011 

2013 
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님 주임 신부 취임미사: 

니콜라스 다마지오 주교집전(11/24/2013) 

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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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미사 봉헌                                2021년 5월 23일 

 

  

  

  

  

  

  

특별헌금  

로사리오회 월례회  

알 림 

단체장 회의  

구역분과 월례회  

미니 바자회 결산 보고   

안나회          $8,000 로사리오회           $5,000 

어머니 연합회          $1,000 베드로회            $9,551 

성령기도회          $   815   



         미사 봉헌                                       2021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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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시간  |  Mass                         



Pentecost - The On-Going Miracle 

< The Solemnity of Pentecost > 

       Weekly Homily                                                                                                                                                                May 23,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Pentecost is the least celebrated yet most significant holiday in the Christian calendar. Without Pentecost we 
would never have heard about Jesus' resurrection. After his Ascension the disciples lacked the conviction and 
courage to act on their beliefs, much less risk their lives to proclaim it to others--until the Jewish feast of Weeks 
(Shavuot), fifty days after Passover. (Pentecost means 50). This is the day the Jewish people celebrate the giving of 
the Law to Moses on Mount Sinai. Being faithful Jews, the disciples gathered in Jerusalem for the feast. They knew 
the Law. They knew the Psalms. They knew the prophecies, especially those referring to Jesus. They knew this 
good news was meant for all peoples of every nation. But knowing, believing and doing are very different activities. 
 
  And so, one final time, they gathered in faith —and in fear. But this time, according to Luke, something wonder-
ful happened: the house in which they were began to shake as if by a mighty wind. Fiery flames came to rest over 
each of them. Filled with nothing less than the very Spirit of God, they burst out into the crowded streets of Jeru-
salem and began to preach a very radical —and dangerous message: Jesus, the Crucified, is the Messiah, and is ris-
en. 
 
  In summary: had it not been for Pentecost, we would never have heard of Jesus, his teaching, his death and his 
resurrection. The Holy Spirit empowered the apostles to proclaim the message boldly, despite the risks, dangers 
and difficulties. And here’s the greater mystery: Pentecost continues today! God continues to pour out the Holy 
Spirit on ALL peoples, no less today than in the Upper Room 2,000 years ago. We know the Lord told us to love 
our enemies, to treat all people as our brothers and sisters, and to forgive 70 times seven times. We know what 
God requires of us; the Spirit empowers us to actually live it. The Kingdom is truly at hand!  

4th Sunday in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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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Sequence <Veni, Sancte Spiritus> is on page 4 

Qualifications 
Applicants must be of  Korean heritage & a registered 
parishioner at a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Brook-
lyn Diocese (Queens, Bayside, Woodside & Brooklyn 
Church),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General Scholarship  [College $1,000 / High 

School $500] 
 Need -based scholarship  [College and 12th grade 

$3,000 - $5,000] 
 Due date of  application : May 31st (Mon) 
How to apply : Application can be picked up in the 
church office or by email request.  
Scholarship Committee Email :  
StPaulScholarship123@gmail.com 
Contact : Regina Park (646) 873-0709 

      Paul Ko (917) 476-9396, Chang Bae (917) 257-6871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Pentecost Sunday                                                                                                                                May 23, 2021 (Year B)  No. 2528 

Responsorial  

Psalm 

  

 

 That others may understand what we say and not simply hear our words,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wonders of  God’s deeds, and the splendors of  his works, may be praised in every lan-

guage and by every tongue, we pray to the Lord. ◎ 

 That as we all experience the love of  God for us here on earth, we may be united by his love in 

the Kingdom of  heaven,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bond of  the Spirit may reconcile all divisions, soothe all pain and heal all wounds, we 

pray to the Lord. ◎ 

 That travelers, students, and honeymooners may successfully complete their pilgrimages and be 

fulfilled with the Spirit in whom all things begin and end, we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2:1-11 (63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2:3b-7, 12-13 

Communion Antiphon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spoke of the marvels of God, alleluia.  

Psalm 104:1,24,29-30,31,34 

Receive the Holy Spirit 


